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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과 광활한 사운드!

달빛 아래에서 즐기는 동시대 최고의 공연
- 8.31 ~ 9.3 인천문화예술회관 <2022 스테이지 온 스크린>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 끝자락 늦더위가 주춤하며 가을로 접어

드는 8월 31일(수)부터 9월 3일(토)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영상으로 만나는 명작 무대 <스테이지 온 스크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스테이지 온 스크린>은 공연예술계의 최신 트렌드인 ‘스크린으로 

즐기는 명작공연’이라는 콘셉트하에 2013년 처음 기획된 후,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브랜드 공연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휴지기를 가졌던 2020 ~ 21년을 넘어, 

올해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작품들이 라인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벅찬 오페라, 발레, 뮤지컬 총 4개 작품을 무료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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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인치의 대형스크린과 웅장한 사운드를 자랑하는 음향장비는 감동을 

배가시키며, 더불어 작품들의 탄생 배경과 줄거리, 연출자나 출연자들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해설지가 배부되어 이해를 돕는다. 기존처럼 

준비된 400석 가량의 좌석 외에도 잔디존과 테이블존이 운영돼 관람이 

더욱 편해질 예정이다. 

8월 31일에는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뮤지컬 작품이 자리

하고 있다. 25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이 ‘2022 스테이지 온 스크린’의 관객들을 유혹한다.  

9월 1일에 선보이는 발레 <백조의 호수>는 안무가 리암 스칼렛이 재

안무해 2018년 6월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선보인 버전이다. 

낭만발레의 특징이 부각되는 작품으로 로열발레의 프리마돈나 마리아넬라 

누에즈가 우아하고 청초한 백조 오데트와 요염하고 강한 흑조 오딜역을 

동시에 소화하며 스타급 연기와 테크닉을 선보인다.

푸치니 예술세계의 최정점으로 손꼽히는 <투란도트>가 9월 2일을 장식

한다. 명연출가 안드레이 세르반이 연출을 맡아 강렬한 색채와 무용을 

활용한 위력적인 무대를 선보인 2013년 로열오페라 하우스의 공연실황이 

준비돼 있다.

마지막 날인 9월 3일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피날레를 

장식한다. 2012년 영국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을 화려하게 수놓은 

수작으로 로빈 티치아티가 지휘를 맡아 생기발랄한 매력을 한껏 발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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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폭우, 무더위에 지친 요즘, 달빛이 머무르는 야외광장에서 

친구, 연인 또는 가족끼리 대형스크린과 광활한 사운드로 상영되는 

최고의 공연영상을 즐기며 일상의 소소한 재미와 여유로움을 만끽해 

보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名作, 달빛 스크린으로 들어오다 <2022 스테이지 온 스크린>

 □ 일  시 : 2022년 8월 31일(수) ∼ 9월 3일(토) 19:30 (9월 2일 20:00)

※ 우천으로 인한 취소 프로그램 발생 시 일요일로 순연

 □ 장    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 관 람 료 : 무료

 □ 관람문의 : 032) 420-2736

 □ 관람연령 : 제한 없음

<붙임> 관련 사진

포스터 이미지 오페라의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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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 호수 피가로의 결혼

투란도트


